
 OPEN ACCESS

우리나라 공공도서  이름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Name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김 영 석 (Young-Seok Kim)*

목  차

1. 머리말

2. 이론  배경 

3. 도서  이름 분석

4. 끝맺는 말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이름을 분석하여 이름 사용의 문제 을 밝히고 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2020년 말 기  우리나라 공공도서  1,172개   교육청 소속 도서  235개 을 제외한 

937개 을 도서  서비스 상  운  주체별로 세 그룹으로 나 어 각각의 도서  이름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지자체 도서  이름은 8가지 기본 유형과 31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청소년도서 은 

5가지 기본 유형과 18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립도서 의 경우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하나의 이름에 2~3개의 지명 사용, 불필요한 수식어 사용, 도서 의 설립주체 

 등  표시 등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ames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to reveal the problems 

of naming and suggest alternatives of naming. As of the end of 2020, 937 out of 1,172 public 

libraries, excluding 235 libraries of the Provincial & Municipal Education Offic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library service target and operating organization, and each library name 

was analyzed. The study reveals that there were 8 basic types and 31 detailed types of local 

library names, and 5 basic types and 18 detailed types of children’s and youth libraries. In 

the case of private librarie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5 types of names.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naming, such as the use of two or three place names in 

one name, the use of unnecessary modifiers, and the indication of library founder an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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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연구 배경  목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은 이름(name)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기 하여 사물, 단체, 상 

따 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인데, 이름이 주어짐

으로써 비로소 사물은 의미를 얻게 되고 존재가

치를 지니게 된다고 하면서, 구에게나 고유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사람뿐이다’라고 하 다. 

그러나 그 지 않다. 반려동물이나 동물원에

서 사는 일부 포유동물도 사람처럼 고유한 개

별 이름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

도 개별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학교도 단순히 

표명인 학교가 아닌 OO 등학교처럼 개별

으로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도서 도 ‘국

민에게 필요한 도서  자료를 수집․정리․보

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

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

에 기여하는 시설’(도서 법 제3조)에 붙여진 

표 명칭인 도서  외에도 OO도서 처럼 고

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름과 명칭(名稱)은 단순히 순우리

말과 한자어의 차이일 뿐 그 사  의미는 같

은데, 일반 으로 의 도서 법에서 시설을 

뜻하는 단어인 도서 은 명칭이라하고, OO도

서 처럼 고유성을 갖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겠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서 에 붙여진 

이름이 고유성을 갖는 개별 기 을 지칭하는 의

미에서 명칭이 아닌 이름이라고 정의하 다.

2020년 12월 기  우리나라에는 1,172개의 

공공도서 이 운 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우리

나라에 1,172개의 도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과 일부 동물 그리고 기 , 단체 등

은 개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다른 사

람  다른 상과의 구별을 해 지어지는 것

으로 사회 속에서 커뮤니 이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요하다. 즉,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한 사람과 다른 사람 그리고 한 기 과 다른 기

을 쉽게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다.

단순히 도서 이 아닌 OO도서 처럼 개별 

도서 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도서

과 이해 계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

고 요하다. 개별 도서  이름은 여러 사람들

간에 교류  커뮤니 이션의 역할을 한다. 

를 들면, 도서  이용자  시민들은 개별 도서

의 이름을 통해서 다른 이용자, 도서  운

자, 그리고 지방  앙정부의 공무원과 특정 

도서   그 도서 의 운 과 서비스에 해

서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할 수 있다. 즉, 이용

자와 시민들은 개별 도서  이름을 통해서 특

정 도서 을 쉽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소통하게 

된다. 도서 의 운 자인 직원은 도서  이름

을 통해서 구체 으로 특정 도서 의 운 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개별 도서 의 이름

이 없다면 도서  운 자는 특정 도서 의 운

과 서비스 내용을 효율 으로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도서 의 리자인 지

방정부의 공무원들 역시도 하나하나의 도서

이 개별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체계 이

고 효율 으로 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에 도시의 가로변에서 자라는 수만 그루의 나

무에 개별 식별 번호 즉,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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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별 도서 의 이름은 일반 시민, 도

서  이용자, 운 자 그리고 리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요하다. 그 기 때문

에 개별 도서 의 이름은 여러 이유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하고 해야 한

다. 결론 으로 1,172개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도서 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각각 이상 이고 보편타당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모든 공공도서 의 개별 

이름을 분석하여 이름의 특징, 언어  형태, 유

형 등을 분석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이름 짓기  사용에 

문제 은 없는지 밝히고자 한다. 궁극 으로 

본 연구는 공공도서  이름의 이해 계인 모두

에게 보편타당한 이름이 되기 한 안 즉, 바

람직한 이름의 형태를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개별 이름

을 조사하여 그 특징과 언어  형태를 분석하

고 도서  이름 사용의 문제 을 밝  궁극

으로 그 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2020년 말 기 1) ‘국가도서 통계시스

템’(이하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공공도서

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도서 의 

이름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근거로 하

기 때문에 개별 도서 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를 들면, 통계시스

템에 ‘화성시립 둥지나래어린이도서 ’으로 등

록된 이 도서 은 자체 홈페이지에는 ‘둥지나

래어린이도서 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두

빛나래어린이도서 ’으로 등록된 도서 은 자

체 홈페이지에는 ‘화성시립 두빛나래어린이도

서 ’이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몇몇 도

서 은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이름과 도서  홈

페이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등록된 이름만으로는 도서

의 이름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

다. 따라서, 도서  이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지명에서 차용한 것인지, 일반명사인

지 고유명사인지 정확히 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는 해당 도서 의 사서에게 화로 

문의하여 그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악하

다. 그리고 도서  이름을 지명에서 차용한 경

우 그 지명이 행정지명인지 아니면 자연지명 

혹은 인문지명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해 포탈

의 Daum kakaomap 검색을 이용하 다. 

2020년 말 기  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도서 은 총 1,172개 이다. 이들 도서

을 운  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지

방자치단체 도서 이 914개 , 교육청 도서

이 235개 , 그리고 개인  민간단체가 운 하

는 도서 이 23개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으로 통계시스템에 등

록된 1,172개 모든 도서  이름을 분석한 후에 

이들  교육청 소속 235개 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20년 말 기  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교육청 소속 기 은 총 235개 이다. 이들의 개

 1) 2022년 재 가장 최근의 통계조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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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주체 도서  수 1차 분석 분석 제외 최종 분석 상 도서  수

지방자치단체(어․청도서 )* 914(102) 914(102) . 914(102)

교육청 235 235 235 .

개인  민간단체 23 23 . 23(24)2)

총 도서  수( ) 1,172 1,172 235 937

*어린이․청소년도서

<표 1> 운 주체별 도서  수  분석 상 도서  수( )

별 이름을 1차 분석한 결과 ‘도서 ’ 명칭을 사

용한 곳은 193개 (82.1%)이고, 그 지 않는 

곳은 42개 (17.9%)으로 나타났다. 비도서  

명칭을 사용한 42개 의 명칭 유형으로는 교육

문화회  등 16개 ,3) 평생학습  등 8개 ,4) 

교육문화  5개 , 교육정보센터 1개 , 교육문

화원 등 기타 12개 5)으로 나타났다. 이들 42

개 의 명칭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칭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각각 다른 명

칭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하게 명칭을 구분하고 

그 유형을 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만큼 많은 

문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도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193개 의 이름도 4가지 

기본 유형과 16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지자체  사립도서  이름과 함께 분

석하는 것은 논문의 분량면에서 부 하다고 

단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235개 교

육청 도서 을 제외한 총 937개 을 최종 분석

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리․운  주체 그리고 도서

의 종류에 따라서 도서  이름의 차이와 특징

을 살펴보기 하여 세 그룹으로 나 어 이름을 

조사․분석하 다. 먼  조사 상 도서 을 공

립(914개 )과 사립(24개 )으로 나 고, 다시 

공립에서 어린이  청소년 도서 (102개 )을 

별도로 분석하 다. 

자세한 조사․분석 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도서 의 경우 그 수가 총 

914개 으로 많아 우선 강원도 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 도서  등 총 100개 6)을 상으로 

개별 도서  이름의 유형과 특징을 비조사

(pilot study)하 다. 그리고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  102개 을 제

외하고 도서  이름의 8가지7) 기본 유형과 10

여가지 세부 유형을 악하여 <표 2>와 같이 조

사․분석의 편리를 해 각각의 유형을 코드화

하 다. 

 2) 도서 통계시스템은 사립도서  수를 23개 으로 공지하고 있음. 하지만, 설립주체별(사립)로 검색하면 24개

이 나옴. 따라서 이 도서 을 포함할 경우 체 도서  수는 1,173개 이 됨.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도서 통계시

스템의 공식 공지를 근거로 해서 체 도서  수를 1,172개 으로 정하고자 함. 다만, 사립도서 의 이름 분석에

서는 그 수를 24개 으로 기술하 음. 

 3) 학생교육문화회  2개 , 교육문화회  11개 , 학생독립운동기념회  1개 , 학생복지회  1개 , 학생회  1개 .

 4) 평생학습  6개 , 평생교육학습  2개 .

 5) 학생교육문화원 5개 , 평생교육  3개 , 평생교육원 4개 .

 6) ‘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도서   처음 100개 .

 7) 어도서  유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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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 분석 결과에 의해 부분 으로 완

성된 8가지 기본 유형과 10여가지 세부 유형 코

드를 토 로 나머지 모든 도서 의 이름을 분석

하여 코드화하 다. 분석과정에서 1차 완성된 

10여가지 세부 유형에 없는 이름이 있을 경우 

계속해서 새로운 세부 유형 코드를 만들어 나갔

다. 그 결과 최종 으로 어도서  유형을 제

외하고 8가지 기본 유형과 31가지8) 세부 유형

이 나타났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같은 방식으로 102개 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이름을 분석하여 그 기본 유형을 악하고, 

다시 세부 유형으로 나 어 각각의 유형을 코

드화하 다. 그리고 끝으로 같은 방식으로 24

개 사립도서  이름의 특징과 언어  형태를 

분석하 다. 

2. 이론  배경 

2.1 이름, 명칭, 네임(name)의 의미와 차이 

이름은 타인과 나를 구분 짓는 매우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은 구나 개별 인 이름

을 가지고 있고, 일부 동물들도 인간이 부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인터넷  

표 국어 사 에 의하면,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하여 사물, 단체, 상 따 에 붙여

서 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 말하는 이

름과 모든 인간과 일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이름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름에는 국어사 에서 말하는 집단을 칭하

는 이름 즉, 소나무, 고래, 잠자리, 개구리 등과 

같은 집단명과, 사람과 일부 동물이 가지고 있

는 개별 이름 즉, 박 석, 엄 섭, 바둑이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

도서 에서 ‘도서 ’은 집단명에 해당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이름과 구분되는 것으로 

‘명칭’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말에서 이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

어가 한자어인 명칭(名稱)이다. 그런데 ‘명칭’

이라는 단어는 ‘공공도서  명칭’과 함께 사용되

면서 체로 ‘공공도서 ’이라는 집단명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윤희윤(1999)은 ‘한국 

공공도서 의 진로-명칭변경 음모를 심으로’

라는 연구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이 평생

학습 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문제 을 논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서  명칭’의 의미는 

개별 도서 의 이름이 아닌 모든 도서  즉, 도

서  체를 의미하는 집단명으로 사용되었다. 

조수연과 박성진(2015)은 ‘도서  명칭과 역

할에 한 사회  담론 분석’에서 주 출 단

지에 설치된 ‘지혜의 숲’에 한 도서  명칭 논

란을 연구하 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도서  명칭도 윤희윤의 연구와 같이 개별 도

서 의 이름이 아닌 도서  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신수진(1996)도 ‘교육부의 

딜 마-공공도서  명칭 변경’이라는 에서 

명칭이라는 단어를 개별 도서 의 이름이 아닌 

도서  체를 의미하는 집단명의 개념으로 사

용하 다.

 8) 31가지 유형  일부(2가지) 세부 유형을 다시 세분한 것은 제외한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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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서  명칭’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도서  체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개별 도서 의 이름을 의미하

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구미시립도서  

리 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 의 개별 이름을 의

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구미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맞춰 구미시립도서 을 구미시립

앙도서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련 사실과 

조항을 변경하고...”라고 되어 있다. 이 보고서

의 내용에 의하면 도서  명칭은 도서  체

를 말하는 것이 아닌 개별 이름을 의미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듯 우리 사회에서 명칭이라는 단어는 주

로 도서  체를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

지만 부분 으로 개별 도서 의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도서 이 개별 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명칭이 아닌 이름이라고 정의하고, ‘도서

’이라는 집단명 앞에 붙는 개별 이름을 분석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말 ‘이름’과 한자어인 ‘명칭’의 의

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 단어 신에 사용

되는 단어가 외래어인 네임(name)이다. 그런

데 이 네임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름이

나 명칭을 신하기 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는 아니다. 그런데 이 네임은 최근에 마 에

서 네이 (naming)에 한 심이 고조되면

서 비로소 연구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 다. 

고종 은(2003) ‘네이 은 마 의 시작이다’

라고 하 다. 즉, 네이 은 마  략의 일부

인데,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자신

들이 생산한 제품의 매를 진시키기 해 

제품에 한 랜드명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궁극 으로 개별 도서 의 운 과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잘 인식되어 도서 이 

활발하게 이용되도록 하는데 어떤 도서  이름

이 한지를 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따

라서 마  략의 일부인 네이 과도 련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네이  보다는 네임에 

한 연구이다. 그런데 우리말 이름 신에 ‘네

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네임이 외래

어이고, 우리말을 우선 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개별 도서 을 부르는 호칭을 명칭이

나 네임 신 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분석

에서도 언 한 것처럼 도서  명칭과 련

된 연구는 두 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

윤(1999)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이 평생학

습 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문제 을 심도 있게 

논하 다. 조수연과 박성진(2015)은 주 출

단지에 설치된 ‘지혜의 숲’에 한 도서  명칭 

사용 논란을 연구하 다. 이 듯 이 둘의 연구

는 개별 도서 의 이름에 한 연구가 아니고 

도서 이라는 집단명, 즉 도서  명칭에 한 

연구이다.

도서  이름과 련된 선행연구 조사결과 

재까지 어떤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  이름과 

련된 국내의 첫 번째 연구라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  이름과 명칭에 한 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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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국 공공도서 의 이름 황  분석 결과

2.3.1 일본의 사례

일본 도서 의 이름을 분석하기 해 도쿄의 

한 구와 교토시 등 두 개 지역을 조사하 다.

일본 도쿄의 세타가야(世田谷)구에는 2022

년 기  총 16개의 공공도서 이 있다. 세타가

야구 도서  문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소를 통

해 이들 16개 도서 의 이름을 분석하 다. 분

석결과 하나의 도서 , 즉 앙도서 (Central 

Library)만이 도서 의 등 을 표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5개의 분 은 도서 이 

치한 지명을 딴 도서  이름을 가지고 있다. 

2022년 기  교토시(京都)에는 19개의 도

서 이 있는데, 도서  문 홈페이지에 나타

난 주소를 근거로 19개 도서 의 이름을 분석

하 다. 그 결과 15개 도서 이 지명을 기본으

로 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2개의 도서 은 지

명에 시설명이 추가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

나의 도서 은 시설명에서 딴 이름을 가지고 

있고, 4개 은 ‘ 앙(central)’이라는 도서 의 

등 을 표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일본 도서 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체로 일본 도서 은 지명을 기본으

로 만들어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도서

의 등 을 표시하는 ‘ 앙’은 몇몇 도서 의 이

름에 나타나 있으나 ‘분 ’은 표시되어 있지 않

다. 셋째, 도서  이름에 도서 의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시립’과 같은 표시가 없다. 넷째, 도

서  이름에 다른 종의 도서 과 구분하기 

해 사용하는 ‘공공(public)’이라는 단어를 사

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 으로 이러한 특징 때

문에 일본 도서 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비해 

복잡하거나 길지 않고 체로 간결하다.

 

2.3.2 미국의 사례

미국의 사례를 시애틀시(Seattle City)를 심

으로 조사․분석하 다. 2022년 재 인구 60여

만명의 시애틀에는 이동도서 (mobile library)

을 제외하고 총 27개의 공공도서 이 있다. 이

 하나는 앙도서 (central library)이고 나

머지는 분 (branch library)이다. 

시애틀공공도서 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

애틀 지도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앙도서 을 

제외한 26개의 분   지명으로 이름을 지은 

도서 은 총 24개 이고, 하나는 지명에 사람 

이름을 붙인 것9)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 이

름으로 도서  이름10)을 지었다. 

시애틀 사례를 통해 살펴본 미국 공공도서  

이름의 특징은, 첫째, 거의 모든 도서 이 지명

을 근거로 이름을 짓고 있다. 둘째, 앙도서

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 은 지명에 ‘library’가 

아닌 ‘branch’를 붙여 도서 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셋째,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서

의 이름에 ‘시’, ‘구’ 그리고 ‘시립’과 같은 표시

가 없다. 넷째, 시애틀 체 도서 11)을 의미할 

때는 도서  이름에 ‘공공(public)’이라는 단어

 9) Madrona-Sally Goldmark Branch. Madrona는 지명이고, Sally Goldmark는 사람 이름이다. 

10) Douglass-Truth Branch. 이 도서 의 이름은 Frederick Douglassd와 Sojourner Truth라는 두 흑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11) Seattle Public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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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붙인다. 결론 으로 미국 도서  이름도 일

본처럼 길지 않고 간결하며 통일되어 있다. 

2.3.3 국의 사례

국의 사례를 버 햄시(Birmingham City)

를 심으로 조사․분석하 다. 2022년 재 

인구 약 110만명의 버 햄에는 총 37개12)의 공

공도서 이 있다. 이  하나는 앙도서 이

고 나머지는 분 이다. 

버 햄도서 (the Library of Birmingham)

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키피디아의 버 햄 지

명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앙도서 을 제외한 

36개 모든 도서 의 이름이 지명으로 지어졌다.

버빙햄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 공공도서  

이름의 특징은, 첫째, 모든 도서 이 지명을 근

거로 이름을 짓고 있다. 둘째, 앙도서 의 이

름도 앙(central)이라는 도서 의 등 을 표

시하지 않고 Birmingham이라는 도시명을 따

서 ‘the Library of Birmingham’이라고 부른다. 

셋째, 앙도서 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 (분

)은 지명에 ‘library’를 붙여 이름을 짓고, 도서

 이름에 ‘branch’를 붙이지 않는다. 넷째, 일본,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서 의 이름에 

‘시’, ‘구’ 그리고 ‘시립’과 같은 표시가 없다. 다

섯째, 앙도서 (the Library of Birmingham)

을 포함하여 어느 도서 도 도서  이름에 ‘공

공(public)’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다. 

결론 으로 국 도서  이름 역시 일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 때문에 우

리나라에 비해 복잡하거나 길지 않고 형식 

한 통일되어 있으며 매우 간결하다.

3. 도서  이름 분석

3.1 지자체 소속 도서 의 이름

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 소속 도

서 은 어린이․청소년도서  102개 을 제외

하고 812개 이다. 이들 도서 의 이름을 분석

한 결과 <표 2>와 같이 이름은 8가지13)(A ~ 

H) 기본 유형과 31가지 세부 유형(Aa ~ Hc)

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A 기본 유형은 이름에 하나의 행정

지명14)(이하 행지명) 1, 2나 혹은 ‘자연지명15)

이나 인문지명16)’(이하 자․인지명17))  하나

를 사용한 경우로 총 812개 도서   267개

(32.9%)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8가지 기본 유형  두 번째로 많은 도서 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5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 

데, 첫째는 기본형 Aa형으로 도서  앞에 행지

명을 붙인 것으로 보령공공도서 , 강진군도서

 등 155개 (19.1%)이 있다. 31개 세부 유형 

12) 도서  홈페이지에는 39개로 소개되어 있으나 하나는 건물이 없는 이동도서 (Mobile Library)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가 직  방문․이용할 수 없는 가정으로 자료를 배달서비스만 하는 도서 (Home Library)이다. 

13) 별도로 유형을 만든 I형( 어도서  그룹) 제외.

14)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도, 구․시․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15) 산․강․고개․평야․해안․포구․숲․취락 등에 붙여진 명칭을 말함.

16) 행정지명을 제외한 인공의 구역과 시설 등에 붙여진 명칭을 말함.

17) <표 2>에서는 ‘지명3’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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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도서 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

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의 

이름은 간결하고 기억하기에 용이하여 가장 보

편타당하다고 하겠다. 둘째는 Ab형으로 이 이

름은 기본형 Aa형에 ‘시립’  ‘구립’과 같은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름에 넣는 경우

로 태백시립도서 , 강화군립도서  등 53개

(6.5%)이 있다. 셋째는 Ac형으로 이 이름은 

기본형 Aa형에 도서 의 등 을 나타내는 ‘

앙’을 이름에 넣는 경우로 군포시 앙도서 , 

성남시 앙도서  등 18개 이 있다. 넷째는 

Ad형인데 이 이름은 Ab형과 Ac형의 혼합형

으로 행정지명에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시립’ 

 ‘구립’과 같은 단어와 도서 의 등 을 나타

내는 ‘ 앙’이 붙는 경우로 강릉시립 앙도서  

등 14개 이 있다. 다섯째는 Ae형으로 행정지

명이 아닌 자․인지명이 도서  앞에 붙는 경

우로 가람도서  등 27개 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주로 분 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

고 있다.

두 번째 B 기본 유형은 이름에 두 개의 행지

명 혹은 하나의 행지명에 하나의 자․인지명을 

사용한 경우로 총 812개 도서   36.6%에 해

당하는 297개 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

고 있다. 8가지 유형  가장 많은 도서 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6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 어

진다. 이 에서 가장 주목할 유형은 Ba형으로 

두 개의 행지명을 사용한 것으로 B형의 기본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양주시화도도서  등 

127개 (15.6%)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

다. Bb형은 Ba형에 ‘시립’  ‘구립’과 같은 설

립주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이름에 넣는 경우로 

동해시립발한도서 , 고양시립한뫼도서  등

이 있다. Bb형은 다시 Bba형과 Bbb형으로 나

어지는데 Bba형은 이름에 두 개의 행지명이 

들어가는 형으로 동해시립발한도서  등 121

개 (14.9%)이 여기에 해당된다, Bbb형은 하

나의 행지명과 하나의 자․인지명을 사용한 것

으로 고양시립한뫼도서  등 14개 이 있다. 

 하나 주목할 유형은 Bf형으로 도서  앞에 

행지명과 자․인지명이 하나씩 붙는 경우나, 

아니면 도서  앞에 두 개의 자․인지명이 붙

는 경우로 고성동부도서 과 함박비류도서  

등 22개 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C 기본 유형은 이름에 세 개의 행지

명  자․인지명이 들어가는 경우로 총 812개 

도서   11개 (1.4%)이 이러한 유형의 이

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2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 어진다. 이 에서 가장 주목할 

유형은 Ca형으로 세 개의 행지명을 사용한 것

으로 주북구운암도서  등 8개 이 있다. 이 

경우는 역자치단체명, 기 자치단체명 그리

고 행정구역인 동명을 모두 이름에 넣은 것이

다. 이 도서 은 주 북구도서 의 분 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운암도서 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다. 

네 번째 D 기본 유형은 이름에 하나의 행지

명과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

로 총 812개 도서   129개 (15.9%)이 이

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8가지 유형 

 세 번째로 많은 도서 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5가지 세부 유형

으로 나 어진다. 이 에서 가장 주목할 유형

은 Da형으로 하나의 행지명과 명사를 도서  

앞에 붙인 것으로 진정보도서  등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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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서 수 도서  이름의 구조 도서  이름 사례 코드(code)/도서 수

A

하나의 지명#
(1, 2, 3)
사용 

(명사 사용 없음)
267개
(32.9%)

지명+(공공)도서 가수원도서 Aa/155

지명+설주@+도서 태백시립도서 Ab/53

지명+등 +도서 보령시 앙도서 Ac/18

지명+설주+등 +도서 강릉시립 앙도서 Ad/14

지명3**+도서 가람도서 Ae/27

B

두 개의 지명 
(1, 2 혹은 1, 3)

사용
(명사 사용 없음)

297개
(36.6%)

지명1+지명2+도서 남양주시화도도서 Ba/127

지명1+설주+지명2+도서 동해시립발한도서  Bba/121

지명1+설주+지명3+도서 고양시립한뫼도서 Bbb/14

지명1+설주+도서 +지명2+등 김제시립도서 구분 Bc/9

지명1+설주+등 +도서 +
지명2+등

주시립 앙도서
분

Bd/3

지명1+지명2+등 +도서 울산북구 앙도서 Be/1

지명1+지명3+도서
(지명3+지명3+도서 )

고성동부도서  
(함박비류도서 )

Bf/22

C
세 개의 지명18)(1, 2, 3)

사용 11개
(1.4%)

지명1+지명2+지명2+도서 주북구운암도서 Ca/8

지명1+지명2+지명3+도서 울산남구도산도서 Cb/3

D

하나의 지명
(1, 2, 3)과 
명사* 사용
129개
(15.9%)

지명+명사*+도서
(명사+지명+도서 )

진정보도서
( 인보우 동도서 )

Da/77

지명+명사+명사*+도서
(명사+명사+지명+도서 )

강북문화정보도서
(소나무언덕잠실본동도서 )

Db/20

지명+설주+명사*+도서
지명+설주+도서 +명사*

고양시립아람 리도서
주시립도서 꽃심

Dc/30

지명+설주+명사*+명사+도서 서 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 Dd/1

지명+설주+명사*+등 +도서 포항시립포은 앙도서 De/1

E

두 개의 지명 1, 2 
혹은 1, 3과 

명사*
사용 28개

(3.4%)

지명1+지명2+명사*+도서 주남구푸른길도서 Eaa/15

지명1+지명3+명사*+도서 화성시송린이음터도서 Eab/2

지명1+지명2+명사+명사+도서 주남구문화정보도서 Eb/1

지명1+설주+지명2+명사*+도서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 Ec/9

지명1+설주+지명3+명사*+도서 강서구립우장산숲속도서 Ed/1

F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 사용
53개
(6.5%)

명사*+도서 모루도서 , 화랑도서 Fa/43

명사*+명사+도서 천철학도서 Fb/8

명사*+명사+숫자+도서 소나무언덕2호작은도서 Fc/2

G

설립주체를
앞에 명시함

5개
(0.6%) 

설주+지명+도서 구립은평뉴타운도서 Ga/2

설주+지명+명사*+도서
(설주+지명+도서 +명사*)

구립증산정보도서
(구립구산동도서 마을)

Gb/2

설주+명사*+도서 구립김 삼도서 Gc/1

H
기 명 사용

14개
(1.7%)

기 명+도서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 Ha/7

기 명+등 +도서
천안시문화도서 사업소 
앙도서

Hb/1

기 명+지명+도서
천인시문화도서 본부
도솔도서

Hc/6

I
어도서
8개
(1.0%)

지명+ 어도서
지명+설주+ 어도서
지명1+설주+지명2+ 어도서
지명+ 어+명사+도서

강서 어도서 (5)
양시립 어도서 (1)

완주군립 둔산 어도서 (1)
양천구 어특성화도서 (1)

I/8

812개 합계 812

# 행정지명(지명1, 지명2) 혹은 자․인지명(자연지명이나 인문지명, 지명3), @ 설립주체, * 일반명사 는 고유명사, ** 자․인지명

<표 2> 지자체 소속 도서 의 이름 유형

18) 지명1+지명2+도서 의 경우 지명1은 역지자체(시․도)명이고, 지명2는 기 지자체(시․구․군)명임. 혹은 

지명1은 기 지자체명이고, 지명2는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명임. 한편, 지명1+지명2+지명2+도서 ( , 

주북구운암도서 )의 경우 지명1은 역지자체( 주시)명이고, 앞의 지명2는 기 지자체(북구)명이고, 뒤의 

지명2는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운암동)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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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이 있다. 이 유형은 지명만으로 이름을 

짓는 것의 단 을 명사를 넣음으로써 보완해보

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두 번째로 주목할 유

형은 Dc형으로 지명 뒤에 설립주체를 명시하

고 다시 도서  앞 혹은 뒤에 명사를 넣는 경우

로 고양시립아람 리도서 , 주시립도서 꽃

심 등 30개 이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유형은 

Db 형으로 하나의 지명과 두 개의 명사를 넣

은 경우로 강북문화정보도서 19) 등 20개 이 

있다.

다섯 번째 E 기본 유형은 이름에 두 개의 지

명과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로 

총 812개  에서 28개 (3.4%)이 이러한 유

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4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 어진다. 이 에서 가장 주목

할 유형은 E형의 기본형으로 도서  앞에 두 개

의 지명과 하나의 명사가 들어가는 Eaa형으로 

주남구푸른길도서 20) 등 15개 이 있다. 

여섯 번째 F 기본 유형은 이름에 지명은 없

고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로 

총 812개  에서 53개 (6.5%)이 이러한 유

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3가

지 세부 유형으로 나 어진다. 이 에서 가장 

주목할 유형은 F형의 기본형으로 도서  앞에 

하나의 명사만 들어가는 Fa형으로 모루도서 , 

화랑도서  등 43개 (5.3%)이 있다. 체로 

지명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분 에서 많이 사

용하는 이름 짓기 유형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G 기본 유형은 독특하게 이름에 

설립주체를 먼  명시하고 이어서 지명이나 명

사를 넣는 경우로 구립은평뉴타운도서  등 5

개 이 있다. 8가지 기본 유형 에서 가장 

은 수의 도서 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

고 있다. 이 결과가 말해 주듯 G형의 이름은 사

용하는 데 다소 불편하다. 따라서 이름에서 구

립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H형은 이름에 기 명

을 넣는 경우로 14개 (1.7%)이 이러한 유형

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3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 어진다. 이 에서 가장 주

목할 유형은 H형의 기본형인데, 도서  앞에 

기 명이 들어가는 Ha형으로 동탄복합문화센

터도서  등 7개 이 있다. 한편, H형으로 기

명 뒤에 지명을 넣는 경우로 Hc형이 있는데 천

안시가 직 하는 천안시문화도서 본부도솔도

서  등 6개 이 있다. 이러한 이름은 매우 부

하다고 하겠다. 이들 6개 도서 은 천안시

가 직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화도서 본부

라는 조직명을 넣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간결

하게 천안도솔도서 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

겠다.

한편, 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 소

속 도서  에서 어린이․청소년 어도서

을 제외한 일반 어도서 은 8개 이다. 이들 

도서 은 어도서 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

지고 있어 따로 뽑아 분석하 다. 이들의 이름

을 I형으로 분류하 는데, I형은 4가지 세부 유

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어도서  앞에 

19) 강북문화정보도서 에서 ‘문화정보’를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정보는 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단어 즉, 두 개의 명사로 간주하 다. 

20) 푸른길의 경우 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에는 없는 단어이나 구  검색을 통해 살펴보면 ‘푸른 길’보다 한 단어

인 ‘푸른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을 근거를 하나의 명사로 간주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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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을 넣는 것인데 강서 어도서  등 5개

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장 간결해서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양천구 어특성화

도서 ’의 경우 어와 도서  사이에 ‘특성화’

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것은 매우 부 하고 

어색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어도서  그 

자체가 어로 특성화되고 다른 도서 과 차별

화된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2 지자체 소속 어린이․청소년도서 21)의 

이름

어린이․청소년도서 (이하 어․청도서 )

은 일반 도서 과 다르게 보통 한 기 자치단

체 내에 하나만 운 되고, 어린이․청소년이라

고 하는 특정 이용자층을 한 도서 이며, 장

서도 어린이․청소년 이용자를 해 구성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을 별도로 조

사․분석하 다. 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자체 소속 어․청도서 은 어린이 어도서

 4개 과 기 의도서  15개 을 포함하여 

총 102개 이다.

지자체 소속 102개 어․청도서 의 이름을 분

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5가지(Oa, Ob, Oc, 

Od, Oe) 기본 유형과 18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

타났다. 

첫 번째 기본형 Oa형은 이름에 하나의 행지

명22) 1, 2나 혹은 자․인지명23)  하나를 사용

한 경우로 총 102개 어․청도서   45.1%에 

해당하는 46개 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

고 있다. 가장 많은 도서 이 이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다시 

5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기본형 

Oaa형으로 행지명에 ‘어린이도서 ’을 붙인 것

으로 이천시어린이도서 , 남원시어린이청소년

도서  등이 있다. Oaa형은 지자체 소속 어․

청도서 의 세부 18가지 이름 유형에서 가장 많

은 도서 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총 102개  

에서 34.3%(35개 )에 해당된다. 가장 많은 

수의 어․청도서 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

지고 있는 것처럼 이 유형의 이름은 간결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 이다. 

다만, 어느 역 혹은 기 자치단체가 어․

청도서 을 건립하고 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와 같은 방 지명을 사용하여 ‘ 구어린이

도서 ’, ‘북구어린이청소년도서 ’처럼 이름을 

지을 경우 다른 지자체의 도서  이름과 같아지

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구의 서구어

린이도서 과 의 서구어린이도서 은 이름

이 같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 구서구어린

이도서 ’과 같이 도서  이름 앞에 역자치

단체명을 붙이거나 혹은 ‘서구희망어린이도서

’과 같이 지명과 ‘도서 ’ 사이에 일반명사를 

넣거나 아니면, ‘두빛나래어린이도서 ’과 같이 

일반명사를 사용해서 완 히 고유한 이름으로 

지을 수 있겠다. 둘째는 Oab형으로 행지명에 

‘어린이 어도서 ’을 붙인 것으로 도어린이

어도서  등이 있다.

21) 지자체 도서   도서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는 것은 총 10개 이다. 이  5개 은 청소년도서 이고, 나머지 

5개 은 어린이․청소년도서 이다.

22)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도, 구․시․군, 읍․면․동․리 등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23) 산지․하천․평야․해안․숲․취락 등의 명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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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서 수(%) 도서  이름의 구조 도서  이름 사례 코드(Code)/도서 수

하나의 지명

(1, 2 혹은 3)

사용 46개

(45.1)

지명+어․청도서 *
이천시어린이도서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
Oaa / 35

지명+어린이+ 어도서 도어린이 어도서  Oab / 2

지명+설주@+어․청도서 춘천시립청소년도서 Oac / 2

지명+설주+어린이+ 어도서 포항시립어린이 어도서 Oad / 1

지명3+어도서 삼각산어린이도서 Oae / 6

두 개의 지명

(1, 2)사용

 10개 (9.8)

지명1+지명2+어․청도서 성남시 원어린이도서 Oba / 6

지명1+설주+지명2+어도서 고양시립화정어린이도서 Obb / 4

하나의 지명

(1, 2, 3)과 

명사# 사용 

 17개

(16.7)

지명+명사#+어도서

지명+명사#+도서

강서꿈꾸는어린이도서

도 아이나라도서
Oca / 10

지명+어린이+명사+도서 진주시어린이 문도서 Ocb / 1

지명+설주+명사+어도서 화성시립둥지나래어린이도서 Occ / 2

지명+설주+명사+명사+청도서 ** 강서구립푸른들청소년도서 Ocd / 2

지명+명사+명사+어․청도서 강서길꽃어린이도서 Oce / 1

지명+청소년+명사+명사+도서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 Ocf / 1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명사# 

사용 11개

(10.8)

명사+어도서 손기정어린이도서  Oda / 9

명사+명사+어도서 마루한옥어린이도서 Odb / 2

기타 

 18개

(17.6)

기 명+어도서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
Oea / 1

어린이․청소년+명사+도서 어린이생태학습도서 Oeb / 2

지명1+기 의도서  

지명1+지명2+기 의도서

순천기 의도서

울산북구기 의도서
 Oec / 15

합계 102개 (100) . . 102개

*어․청도서 : 어린이 혹은 어린이․청소년도서 , ** 청도서 : 청소년도서 , # 일반명사 혹은 고유명사

<표 3> 지자체 소속 어린이․청소년도서 의 이름 유형

셋째는 Oac형으로 이 이름은 기본형 Oaa형

에 ‘시립’  ‘구립’과 같은 설립주체를 나타내

는 단어를 이름에 넣는 경우로 춘천시립청소년

도서  등이 있다. 넷째는 Oad형으로 Oac형의 

이름에서 어린이도서 이 어어린이도서 이 

되는 경우로 포항시립어린이 어도서 이 있

다. 다섯째는 Oae형으로 행지명이 아닌 자․인

지명에 ‘어린이도서 ’을 붙인 것으로 삼각산어

린이도서 , 독정골어린이도서  등이 있다.

두 번째 기본형 Ob형은 이름에 두 개의 행지

명을 사용한 경우로 총 102개 어․청도서   

9.8%에 해당하는 10개 이 이러한 유형의 이

름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  수 있는데, 첫째는 Oba형으로 두 

개의 행지명에 어린이도서 을 붙인 것으로 성

남시 원어린이도서  등이 있다. 둘째는 Obb

형으로 Oba형 이름에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시

립’  ‘구립’과 같은 단어를 넣는 경우로 고양

시립화정어린이도서  등이 있다. 

세 번째 기본형 Oc형은 이름에 하나의 행지



26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6권 제2호 2022

명과 명사를 사용한 경우로 총 102개 어․청도

서   17개 (16.7%)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

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다시 여섯 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첫째는 Oca형으로 행

지명에 명사를 붙인 것으로 강서꿈꾸는어린이

도서  등 10개 이 있다. 둘째는 Ocb형으로 

행지명에 어린이가 붙고 그 뒤에 명사와 도서

이 붙는 경우로 진주시어린이 문도서 이 

있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이름에 문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간결하게 진주시어린이도서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는 Oca형 

이름에 설립주체를 나타내는 ‘시립’  ‘구립’과 

같은 단어를 넣는 경우로 화성시립둥지나래어

린이도서  등이 있다. 그 외 Oce형은 하나의 

행지명에 두 개의 명사24)를 붙이는 경우로 강

서길꽃어린이도서 이 있다. 

네 번째 기본형 Od형은 지명 사용 없이 이름

에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 혹은 고유명사만을 

사용한 경우로 총 102개 어․청도서   11개

(10.8%)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

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첫째는 Oda형으로 어린이도서  앞에 

명사만 붙는 경우로 손기정어린이도서  등 9

개 이 있다. 둘째는 Odb형으로 어린이도서  

앞에 두 개의 명사가 붙는 경우로 마루한옥

어린이도서  등 2개 이 있다.

끝으로 Oe형은 의 앞의 네 가지 유형

(Oa~Od)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세 가지 세

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첫째는 기 명에 어

린이도서 을 붙인 형태로 남산타운문화체육

센터어린이도서 이 있다. 둘째는 독특하게 이

름에 ‘어린이’를 앞에 두고 그 뒤에 하나의 명사

를 넣는 형태로 ‘어린이생태학습도서 ’이 여기

에 해당된다. 셋째는 국에 있는 15개 기 의

도서 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 의도서 ’은 이름에 ‘어린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상징 인 어린이도서 이다. 

국의 모든 ‘기 의도서 ’은 기 의도서 의 

운  취지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된 도서

으로 ‘기 의도서 ’이라는 이름을 행지명 뒤

에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경우이다. 2003년에 건

립된 순천기 의도서 을 시작으로 재 국에 

15개 이 운 되고 있다. 

3.3 사립도서 의 이름

2020년 말 기  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사립도서 은 총 24개 이다. 이들 도서 의 

이름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사립도서 의 이름은 크게 다섯 가

지 유형(PLa, PLb, PLc, PLd, PLe)으로 나

타났다. 첫째, PLa형은 명사를 도서  앞에 붙

인 것으로 총 24개 도서   10개 (41.7%)

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구체

인 사례는 <표 4>와 같다. 이러한 특징은 지

자체 도서 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도서 의 경우 명사를 도서  앞에 붙

인 이름은 체의 6%(49개 )에 불과하다. 이

처럼 사립도서 의 이름이 공립도서 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은 사립도서 의 경우 공립도

서 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행지명을 도서  이

름에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4) 강서길꽃어린이도서 에서 ‘길꽃’을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길꽃은 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두 단어 즉, 두 개의 명사로 취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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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유형 이름 구조 도서  사례

PLa

10개
명사+도서  

옥나무도서 ,25) 꿈꾸는 마을도서  느티나무도서 (2개 ), 

더불어 숲(도서 ) 마하어린이도서 , 만화도서 26) 

맨발동무도서 , 새벗도서  푸른 장공공도서

PLb

4개
시설명+도서 가락몰도서 , 동일(교회)도서  명성교회도서 , 비 도서

PLc

1개  
명사+시설+도서  지샘터올림픽공원도서  

PLd

4개

지명+도서 청주열린도서 , 한들마을도서

호(號), 유 지명+도서 명 도서 , 화홍어린이도서

PLe

5개
기타

4.19 명기념도서 , 라이 러리 티티섬

사립공공 연암도서 , 한국학생도서

한국장학재단 ... 인성교육 도서 27)

<표 4> 사립도서  이름의 유형

둘째, PLb형은 시설명이 도서  앞에 붙는 

경우로 주로 교회에서 건립․운 하는 도서

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명성교

회도서  등이 있다. 

세째, PLc형은 PLa와 PLb형의 혼합형으로 

명사와 시설명이 나란히 도서  앞에 붙는 경

우로 지샘터올림픽공원도서 이 있다. 

넷째, PLd형은 행지명, 호(號), 자․인지명 

등이 도서  앞에 붙는 경우로 총 24개 도서  

 4개 이 이러한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먼  공립도서 처럼 도서  앞에 각각 행지명

과 자․인지명을 붙인 청주열린도서 과 한들

마을도서 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호(號)를 

딴 것으로 라북도 정읍에 있는 고(故) 홍수

표28)씨의 아호를 딴 명 도서 이 있다. 한 

지역의 주요 유 지명을 딴 도서 으로 수원 

화성의 북쪽 수문인 화홍문에서 이름을 가져온 

화홍어린이도서 이 있다. 

다섯째는 기타 유형으로, 4.19 명이라는 역

사  사건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은 4.19 명기

념도서 , 도서 을 외래어로 표기한 라이 러

리 티티섬, 구에 있는 연암산에서 이름을 따

오고, 그 앞에 사립이지만 공공도서 이라는 

의미로 ‘사립공공’을 붙인 ‘사립공공 연암도서

’이 있다. 그리고 도서 의 서비스 상을 이

름에 넣은 한국학생도서 이 있다. 한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 하는 ‘한국장학재단-은행권 

제1호 학생연합생활  인성교육 도서 ’이 

있다. 이 도서 은 한국장학재단과 은행연합회

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건립한 첫 번째 학생

연합생활 의 인성교육  내에 있는데, 이 모

든 의미를 이름에 담게 되면서 이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지만 이름은 구나 쉽게 

부르고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

25) 화로 확인한 결과 ‘ 옥’은 觀玉으로 즉, ‘구슬을 본다’는 뜻이라고 함.

26) 등록된 이름과는 별도로 ‘ 술정보도서  다감’이라고 부르기도 함.

27)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완 한 이름은 ‘한국장학재단-은행권 제1호 학생연합생활  인성교육 도서 ’임.

28) ‘수학의 정석'을 쓴 홍성 씨의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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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상으로 공모하여 짧은 이름을 짓는 

것이 필요하겠다. 

3.4 도서 별 이름의 특징 

분석 결과 도서 별로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지자체 도서 의 

경우, 첫째, 도서  이름은 크게 8가지29) 유형

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로 도서  이름에 하

나 혹은 두 개의 행지명이 들어가 있다. 이 유형

에 해당하는 도서 은 체의 69.5%(564개

)에 이른다. 셋째, 행지명에 명사를 하나 혹

은 둘을 붙여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 유

형에 해당하는 도서 은 체의 19.3%(157개

)이다.

어린이․청소년도서 의 경우, 첫째, 도서  

이름은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른 지자체 도서 보다 이름

에 명사를 넣는 경우가 더 많다. 지자체 도서

의 경우 이름에 명사가 들어간 것과 그 지 않

은 것은 각각 26.8%와 73.2%다. 반면에 어․청

도서 의 경우 자가 33.3%, 후자는 66.7%로 

나타나 지자체 도서 보다 자의 비율이 다소 

높을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지자체 도서 의 

경우 순수하게 하나 혹은 2개의 명사만으로 이

름을 짓는 경우는 체의 6.5%에 불과하지만, 

어․청도서 의 경우 그 비율이 10.8%로 지자

체 도서 보다 높다. 이러한 상은 어․청도서

의 서비스 상이 어린이․청소년이기 때문

에 이름을 통해 이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내고, 

행지명 사용에서 오는 도서  이름의 딱딱함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사립도서 의 경우 이름에 지명을 사용한 경

우는 많지 않다. 도서  이름에 지명이 들어간 

경우는 체 24개  에서 2개 (8.3%)에 불

과하다. 반면에 명사를 사용한 이름은 부분

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여 11개로 체 

24개 도서  이름의 45.8%에 이른다. 사립도서

의 이름에서 나타난 흥미 있는 사실은 도서

 이름에 ‘나무’나 ‘숲’을 붙인 경우가 4개 30)

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은 사립도서

의 설립자가 도서 을 ‘지식과 지혜의 나무’

로 비유하고, 그런 ‘지식과 지혜의 나무가 숲을 

이룬 곳’이라는 의미를 표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5 도서  이름의 문제

‘네이 은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을 한 작

업이다’( 경 연구소, 2010, 335)라고 했다. 

즉, 도서 의 이름은 도서  혹은 지자체와 도

서  이용자  시민들과의 커뮤니 이션을 

한 수단이다. 따라서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해서 도서 의 이름은 ‘부르기 쉽고, 기억하

기 쉽고, 듣기 편하고, 쓰기 편해야’ 한다. 그

기 해서는 이름은 복잡하거나 길지 않고 간

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  이름을 조사․분석

한 결과 많은 경우 복잡하고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 이름에 무 많은 지명을 넣어 사

29) 어도서  그룹 제외.

30) 옥나무도서 , 느티나무도서 (2개 ), 더불어 숲(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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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데, 최고 세 개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기 의도서 , 어린이․청소년도서 , 

작은도서 , 어도서  등 새로운 형태의 도

서 이 생겨나면서 도서 의 이름이 복잡해지

고 길어졌다. ‘송 어린이 어작은도서 ’이 그 

표 인 사례인데 이름에 어린이, 어, 작은

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문화체육 부의 작은도서  정책31)

도 도서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데 일정 

부문 연 다고 하겠다. 문체부는 작은도서  

건립․운 을 활성화하기 해 소규모 도서  

건립 비용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지원을 받아 

건립된 도서   264㎡ 이상의 도서 에도 도

서  이름에 ‘작은도서 ’이라는 단어를 넣도록 

하 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일부 도서

의 이름에 ‘작은도서 ’이 들어가 이름이 길어

지게 되었다. 도서 통계에 의하면 2016년말 

기  9개 도서 이 작은도서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2020년 말 기 )도 5개 

도서 32)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셋째, 불필요한 단어 를 들면, ‘정보문화’, 

‘문화정보’와 같은 단어를 넣으려는 습  때문

에 도서 의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이

러한 단어의 의미는 이미 도서 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도서 의 개념

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에 생겨난 상으로 

보인다.

넷째, 지자체 단 (도, 시․군, 구), 도서

의 설립주체(도립, 시립, 구립), 도서 의 등

( 앙, 분 , 표) 등을 도서  이름에 명시하

려는 습  때문에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그 표 인 사례가 ‘ 주시립 앙도서

분 ’이다. 띄었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12자

에 이른다. 이 도서 은 같은 주의 ‘ 성도서

’처럼 간결하게 ‘ 도서 ’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도서  이름에 지자

체 단 , 도서 의 설립주체, 도서 의 등  등

이 표시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울산시는 2016년 11월 시민들을 상으로 

새로 신축하는 울산 표도서 의 이름을 공모

했다. 그 결과 1차 공모를 통해 ‘울산도서 ’, 

‘울산시립도서 ’, ‘울산 앙도서 ’, ‘울산시립

앙도서 ’, ‘울산가온도서 ’ 등 총 5개가 선

정되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이름을 상으로 

다시 심사 원회와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

종 으로 가장 간결하고 짧은 ‘울산도서 ’이 

선정되었다. 

경상북도는 2017년 5월 도민들을 상으로 

새로 신축하는 경북 표도서 의 이름을 공모

했다. 이 공모를 통해 ‘경북도서 ’, ‘경북도립도

서 ’, ‘경북 앙도서 ’, ‘경북가온도서 ’, ‘경

북 리도서 ’ 등 5개를 1차로 선정하 다. 그

리고 이 5개 이름을 상으로 심사 원회의 최

고 수와 도민선호도 조사에서 48.76%의 압도

 지지를 받은 ‘경북도서 ’을 최종 이름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2024년 공목표인 경기도 표도

서 의 명칭 공모를 지난 2020년  국민을 

상으로 진행하 고, 총 2,678건의 응모작  20

31) 2009년 개정된 도서 법에 ‘작은도서 ’ 명칭이 등장하 고, 2012년 8월부터 ‘작은도서 진흥법’이 시행되었다. 

32) 이들 5개 도서 은 그 연면 이 공공도서 의 최소 면 기 인 264㎡ 이상이기 작은도서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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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문가 심사를 통해 추린 다음 그 후 선호

도 조사 결과를 반 해 ‘경기도서 ’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이름에서 설립주체나 지자체 단 를 

생략할 경우 드물지만 동명이 (同名異館)33)

이 될 수 있다. 즉,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

와 교육청 소속 도서 이, 그리고 각기 다른 지

자체 도서 이 같은 이름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자의 를 들면, 구 역시 달성군의 지자

체 소속의 달성군립도서 과 교육청 소속의 

구 역시립달성도서 이 있는데, 이들 도서

의 경우 이름에서 설립주체를 생략할 경우 달

성도서 으로 이름이 같아진다. 후자의 를 

들면, 서울 양천구의 갈산도서 과 인천시 부

평구의 갈산도서 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으로 설

립주체나 지자체 단 를 이름에 넣거나, 아니

면 외 으로 행정지명이 아닌 자․인지명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는다면 동명이 을 피할 수 

있겠다. 

다섯째, 지명을 신하는 명사를 사용하려는 

의도 때문에 도서  이름이 길어지고 복잡해졌

다. 를 들면, 고양시립아람 리도서 의 경우 

유일하고 개성 있는 이름을 그 로 살려 ‘아람

리도서 ’으로 간결하게 사용해도 될 것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문화지

리 인 특성을 살리고 도서  이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름을 랜드화 하기 해 지명이 

아닌 명사로 이름을 지었다. 를 들면, 서울 송

구의 경우 ‘소나무언덕 1호 도서 ', ‘소나무

언덕 2호 도서 '처럼 도서  이름을 통일화하

려고 하 다. 그러나 통일된 이름에 지명까지 

붙이게 되면서 이름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게 되

었다. 그 표 인 사례가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 ’이다.

여섯째, 사립도서 의 경우도 지명 신에 명

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불필요하게 길

어지고 난해해졌는데, 그 사례로는 지샘터올림

픽공원도서 이 있다.

4. 끝맺는 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  이름의 특

징, 언어  구성 형태, 유형 등을 분석하고 문제

을 밝  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2020년 말 기  우리나라 체 공공

도서  1,172개 을 상으로 1차 분석한 후 교

육청 도서 (235개 )을 제외한 최종 937개

을 상으로 지자체 도서 , 지자체 소속  어

린이․청소년도서  그리고 사립도서 으로 

나 어 각각의 이름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도서 별 이름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지자체 도서 의 경우 체로 하나 혹은 두 

개의 행정지명을 사용하여 이름을 짓거나, 아

니면 행정지명에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를 붙

여 이름을 짓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도서 의 

경우 다른 지자체 도서 보다 이름에 명사를 

넣은 경우가 더 많다. 사립도서 의 경우 이름

에 지명을 넣는 경우는 많지 않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 의 이름은 

국  그리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통일되어 

33) 다른 도서  같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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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길고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

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즉, 하나의 이름에 2~3개의 지명 사용, 정

부의 작은도서  활성화 정책, 민간단체와 지

자체의 어린이도서  건립 경향, 지자체의 

어도서  설치 유행, 이름에 불필요한 수식어 

사용  도서  설립주체, 지자체 단 , 도서  

등  등 명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지명과 일

반명사 혼용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모두에게 보편타

당한 이름을 짓기 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가  하나의 지명만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기 으로 이름을 짓는다. 

한 자치단체를 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시에서 도서  이름을 새로 짓는다고 가

정할 경우 다음의 기 을 따른다.

먼 , 시를 표하는 도서 은 시의 이름인 

‘고양’에서 따와 ‘고양도서 ’으로 짓는다. 이 

경우 가  ‘ 앙’이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한

다. 다음으로 시 아래 각 구에서 거 도서 의 

역할을 하는 도서 은 해당 구(일산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에서 이름을 따와 ‘일산동도서 ’, 

‘일산서도서 ’, ‘덕양도서 ’으로 이름을 짓는

다. 이 경우 행정단  용어인 ‘구’ 사용은 지양

한다. 끝으로 그 외 각 동네에 있는 도서 은 

도서 이 치하는 동의 이름을 따서 ‘덕이도

서 ’, ‘행신도서 ’, ‘식사도서 ’ 등으로 이름

을 짓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름을 지을 경우 

이름짓기에 통일성이 있고, 이름만으로 그 도

서 이 어느 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제한된 서비스  서비스 상 그리고 

규모를 한정짓는 명칭인 어도서 , 어린이도

서 , 작은도서 의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어

린이도서 이지만 성인 등 일반인의 이용을 허

용하는 도서 이 많이 있고, 재 OO작은도서

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5개 은 이

름만 작은도서 이지 그 규모는 공공도서 의 

최소면  (264㎡) 이상이다. 따라서 이들 도서

에 어린이, 작은 등의 용어를 더 이상 붙일 

이유가 없다. 

셋째, 이름에 문화정보, 정보문화, 디지털정

보 등과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의 사용을 지양

한다. 왜냐하면 도서 의 정의에 그 수식어의 

의미가 이미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름에 도서 의 설립주체(도립, 시립, 

군립, 구립), 지자체 단 ( 역시, 도, 시․군․

구), 도서 의 등 ( 앙, 분 ) 등의 표시를 가

 생략한다. 다만 이 게 하 을 경우 동명

이 이 되면 제한 으로 설립주체나 지자체 단

를 이름에 넣거나, 아니면 행정지명이 아닌 

자․인지명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도록 한다. 

다섯째, 지자체 도서 의 경우 일반명사의 

사용을 지양하고,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는 지

명을 생략하여 고유명사 사용의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 

여섯째, 사립도서 의 경우 사립도서 의 특

성을 살려 이름에 지명을 넣기 보다는 일반명

사나 고유명사로 이름을 지어 도서 의 개성을 

살리는 노력을 한다.

한편, 새로 개정된 도서 법(시행 2022.12.8.) 

제36조(등록)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도서

은 할 행정기 에 도서 을 등록하여야 한다. 

할 행정기 은 도서  등록제도 시행과정에

서 도서  이름 사용  등록과 련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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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내용에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

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지자체가 도서  이름을 외래어로 지

었을 경우 그 도서 의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재 두 자치단체가 도서  이름에 부분 으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 도서 의 

이름이 OO라이 러리이다. 사립도서 의 경우

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다.

둘째, 사립도서 의 경우 동일한 이름을 사

용하고 있는 도서 의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재 두 개의 사립도서 이 동일한 이름을 사

용하고 있다. 

셋째, 사립도서 의 경우 매우 긴 이름을 가

진 도서 의 등록을 허용할 것인지. 재 한 사

립도서 은 ‘한국장학재단-은행권 제1호 학

생연합생활  인성교육  도서 ’이라는 이름

으로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사립도서 이지만 이러한 이름 사용에 한 최

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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